
“제10회국제전기차엑스포,자원봉사의힘으로성공개최”

      - 국제전기차엑스포-제주도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…“다양한 분야 협력 확대”

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나

선다.

(사)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(이사장 김대환)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(센터장 고태언)는 지

난 27일 제주시내 난타호텔에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고 제10회 국제전기차엑스포의 성공 

개최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.

이날 협약식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제주지역 직능별 주요 자

원봉사단체 대표와 국제전기차엑스포 장정언·이유근 고문, 송규진·오명찬 조직위원 등 30여 

명이 참석했다. 

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계기로 오는 5월 2~5일 열리는 제10회 국제전기차엑스포의 성공 개최

를 위해 제주지역 자원봉사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.

엑스포 기간 외국어 통역을 비롯해 전시장 등 주요 행사장 안내와 주차 등 방문객 안전 확보 

등의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.

고태언 제주도 자원봉사센터장은 “국제전기차엑스포는 세계에서 유일한 순수 전기차 등 e-모

빌리티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결합된 융·복합 엑스포로 명성을 쌓고 있다”며 “청정환경의 

섬 제주에서 이 같은 국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의 선한 에너지

를 모아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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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전기차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오는 5월 2~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(ICC제주)와 중문관광단지 

일원에서 개최하는 제10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명실공히 ‘e-모빌리티의 올림픽’에 걸맞은 

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.

현장과 버추얼(가상) 전시회 국내·외 600여 개사가 참가할 예정인 가운데, 50여 개국 전문가

가 참여하는 콘퍼런스도 150여 개 세션이 진행된다.

e-모빌리티와 친환경 에너지, 소부장 기업 등 100여 개 기업이 B2B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

고 제2회 국제대학생 EV 자율주행 경진대회도 열기를 더해 개최된다.

※사진설명 : 27일 제주시내 난타호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 제주도 자원봉사센

터의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고태언 센터장(앞줄 왼쪽 3번째)와 김대환 이사장(앞줄 왼쪽 4번째)

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
